
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사무의 

공공기관 위탁동의(안) 심사보고서
2026년 9월 11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 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9월 1일, 포항시장 

 2)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
 3) 상정일자

   m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    ∙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․질의답변․토론․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최상수 문화예술과장)

 1) 제안이유

  ❍ 「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」은 원도심 내 창작공간을 기반

으로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,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

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해 원도심의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

사업임.

  ❍ 본 사업은 입주작가 임대료 지원, 창작환경 관리, 주민·예술가 

거버넌스 운영,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등 지속적인 현장 

관리와 전문적인 문화예술 사업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임.

  ❍ 이에 법정문화도시 사업 및 꿈틀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원도심 

문화재생, 예술가 지원,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

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(재)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

안정성,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

2) 주요내용

 가. 위탁사무명 :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

 나. 위탁사무개요

◦ 사업위치 : 포항시 일원(포항시 중앙동 298번길 일대)

◦ 사업기간 : 2027. ~ 2031.

◦ 사업내용 :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지원사업 추진

- 입주작가 임대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 환경 제공

- 주민과 예술가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

- 꿈틀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·운영

-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추진

 다. 위탁개요

◦ 위 탁 기 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

◦ 수 탁 기 관 : (재)포항문화재단

◦ 위탁예정사업비 : 260백만원/년

※ 위탁기간 중 위탁사업비는 의회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

◦ 위탁사무 등 위탁범위

-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총괄

- 입주작가 임대료 지원 등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관리

- 주민과 예술가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

- 꿈틀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, 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

  ◦ 선정방법 : 수의계약

  

 3) 관계법령

  ❍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 (사무의 위임 등)

  ❍ 「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」제5조 (사업의 위탁)

  ❍ 「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 (재단의 사업)

  ❍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제8조 (의회 동의)

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경희)

 ❍ 본 동의안은 원도심 문화재생 거점인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의 안정적 

운영과 예술가 정착 지원, 주민과 예술 간 공동체 형성 등 원도심 활성화 

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,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

위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

위탁․대행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

안건임.

  ❍ 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, 위탁기간, 수의계약 근거 등 위탁관련 법령을 살펴본 

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, 관련 절차 이행 여부는 

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른 

위탁사무의 적정성,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사전 이행함.

 ❍ 검토결과 꿈틀로 지원사업은 침체된 도심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

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(2016년~2020년, 9억원(국 3.6, 도 1.6, 

시3.8))으로 시작되었으며, 구)아카데미 극장 부지를 중심으로 놀장 

체험마켓, 청포도다방, 꿈틀상회 등 원도심의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

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, 법정문화도시 사업 및 꿈틀로 운영 경험을 

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

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 ❍ 다만,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시행된지 10년이 경과한 만큼 그간의 성과와 

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술가와 그 소속 단체만의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

함께 참여하여 당초 사업취지인 원도심의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

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 략 

5. 토론의 요지 : 없 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
